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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시에라리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피아는 칠판에 있는 수학 문제를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 9 곱하기 4는 뭘까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소피아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36이요!”

선생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맞았다, 소피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걸었어요. 아이들은 목을 축이려고 다들 물이 

얼마 남지 않은 물병을 꺼냈어요.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케이디 

혼자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디는 가만히 따라 

걷기만 했어요.

“케이디, 네 물병은 어딨어?” 소피아가 물었어요. 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모두가 항상 목이 말랐으니까요.

“어제 깨뜨렸는데, 새로 살 수가 없어.” 케이디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물 못 가져와.”

소피아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물병만 물끄러미 보았어요. 

물을 나눠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물은 이미 다 

마신 뒤였어요.

그날 내내 소피아는 케이디와 깨져 버린 물병을 

생각했어요. 소피아와 케이디가 사는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 아이들은 일 년 동안 사용할 

물병을 딱 하나씩만 받죠. 그리고 그 병에 집에 있는 커다란 

통에 담긴 깨끗한 물을 담아오곤 해요. 아무 물이나 함부로 

마셨다간 탈이 나고 마니까요. 케이디가 물병이 없으면 학교에 

올 때 집에서 마실 물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어떻게 하면 케이디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소피아네 집에는 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이 몇 개 있었어요. 소피아는 그중 하나를 집어서 

자신의 스텐 물병과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뒤, 소피아는 케이디를 발견했어요.

“케이디, 혹시 물병 새로 받았어?” 소피아가 물었어요.

케이디는 눈을 아래로 떨구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하나 갖고 왔거든!” 소피아가 

말했어요.

소피아는 물병을 케이디에 건넸어요. 케이디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소피아!” 케이디는 소피아를 꼭 껴안았어요.

수업 시간에 케이디는 다른 애들처럼 물병을 꺼내어 물을 

마셨어요. 소피아는 물로 목을 축이는 친구를 보며 마음이 

흐뭇했어요.

소피아는 그 주 내내 매일 친구에게 줄 물통을 따로 챙겨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무심코 소피아의 가방을 

들어 보셨어요.

“흠. 평소보다 가방이 무거운걸.” 엄마는 가방을 열어 

추가로 넣은 물통을 꺼내셨어요.

“소피아, 학교에 가져가려고 물병을 일부러 하나 더 챙긴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디가 갖고 다니던 

물병이 깨졌는데, 새로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못 마신대요.”

“며칠 동안이나 그 친구를 위해서 물을 챙겨다 준 거야?” 

엄마가 물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만요. 케이디가 목말라 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무척 

예쁘구나.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네가 예수님을 

닮아 가려 노력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행복하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피아를 안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도울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소피아에게 스텐 물병을 주셨어요. “이걸 친구에게 

갖다 주렴. 계속 다시 쓸 수 있게 말이야. 이러면 매일 

플라스틱 물통을 가져다주지 않아도 되겠지?”

“정말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만 깨지지 않게 잘 

쓰라고 말해 주렴.”

물병을 학교로 가져 간 소피아는 도착하자마자 케이티에게 

그 물병을 건넸어요.

“와.” 케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 소피아!” 케이디는 

소피아를 꼭 안아 주었어요.

소피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방법으로 친구를 도왔다는 걸 알았어요. ●

깨진 물병

노엘 램버트 바루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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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는 목이 말랐어요. 소피아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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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왔나요?


